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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 자생지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Ec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Habitat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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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는 

지치과 지치속의 쌍자엽 다년생 초본류이다. 전체에 털이 

달린 줄기는 곧게 서며 30～70㎝쯤 자란다. 붉은 자주색의 

뿌리는 땅속으로 곧게 깊이 내린다. 잎은 어긋나는데 끝과 

밑은 모두 뾰족하며 가장자리는 결각이 없고 잎자루는 거의 

없다. 꽃은 흰색으로 5, 6월 무렵 줄기 끝에 총상(總狀)화서

로 피고, 지름 6～7㎜ 정도의 통꽃이지만 꽃부리(花冠)는 

끝이 5갈래로 갈라진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

는 회백색의 삭과(朔果)로 익는다. 봄과 가을에 가늘고 긴 

뿌리를 캐서 그늘에 말린 것을 자초근(紫草根) 또는 자근

(紫根)이라고 하여 한방에서 해독제·해열제·이뇨제·피임약

으로 쓰며, 화상이나 동상 또는 물집이나 습진 치료에 쓰기

도 한다. 뿌리에서 자줏빛의 물감을 얻어 쓰기도 한다.

예전에는 구릉지의 밭이나 숲 가장 자리에 흔히 자생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매우 귀한 자생식물이 되어 

버렸다. 현재에는 우리나라의 극히 일부 지방에서만 자생하

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약초 채취꾼들에 의해 남획되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치는 적

색목록(Red Data Book)에 야생상태에서 멸종 직전 단계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해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자연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성이 높은 친환경성이 부각

되고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자원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 

되어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지치는 오래전부터 염료를 비

롯하여 의약품, 기호품 등의 다양한 용도의 자원식물로 이

용되어왔으나 그 인공재배가 용이하지 않았던 식물이다. 또

한 일부 인공 재배된 지치는 염료자원으로서도 색소농도가 

약하며 다년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월년초화 하여 해

를 넘기지 못하고 고사하는 실정이다. 결국 대량재배의 어

려움에 의해 재배농가 수의 감소와 재배지치의 열등한 품질

에 의해 자연산 지치의 남획에 극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치의 자생지 생육환경을 과학적으

로 연구하여 지치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여 자생지 보전을 

비롯하여 현재 재배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지치재배작

법을 수립하고자 수행하였다. 또한 지치의 대량재배를 통한 

생물산업의 기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조사 대상지

본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한국에서 

지치의 주요 자생지인 강원도의 진부, 영월, 충청북도 제천, 

단양의 자생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였다.

2. 조사방법

자생지 환경조건 분석을 위해 위치는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 지형도와 자생지에서의 GPS(Global Position 

System, GARMLN-GPSMAP 60CSx)로 좌표, 행정구역, 

해발고도를 측정 기록하고 경사도(Sunnto PM-5, Japan), 

방위, 채광조건(Delta, OHM HD-8366, France) 등을 정밀 

조사하였다. 

식생조사 표본구는 지치 자생지의 생태적 특성을 특징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물군락을 대상으로 20～25㎡ 면적



지치 자생지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91

의 일정한 방형구를 설정하였다. 표본구 내에 출현한 식물

종의 우점도, 군도, 식생의 높이, 식피율 등을 조사하고 자생

지 식생의 종 조합에 근거한 전통군락분류법의 식물사회학

적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또한 지치 자생지 주변의 

식생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식물상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각 자생지에 분포하는 지치의 토양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본구당 3개체의 지치를 중심으로 한 20㎝ 주변부를 

지치의 근부가 적출될 때까지 깊이로 채취하여 실험실로 

가져와 표준채로 분류해서 그 토양의 입자 구성을 조사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지치의 자생지 환경을 조사한 결과, 자연 상태에서 지치 

생육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광조건이라 사료되었

다. 본 조사 결과에서 모든 지치 자생지는 공통적으로 사면

의 방위가 동쪽과 남쪽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부 식생이 거의 

없거나 일부에 불과하여 채광조건이 양호하였다.

자생지 주변부의 식생피복율은 매우 낮아 광선이 초본층

에 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해발고도와의 

관계는 크게 상관되지 않았으나 정상부의 능선에 가까울수

록 지치의 뿌리를 채취했을 때 외형적 모양이 크고 장신이

어서 생육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은 대부분 

갈색 산림토양이며 사면의 경사도는 30˚이상의 급경사지로 

조사되었다. 모든 표본구에서 지치는 우점도 및 군도가 낮

게 나타났으며 개체간의 거리가 멀어 조사를 위한 표본구 

내에서 식피율도 낮게 나타났다. 지치 자생지에서의 소산 

식물상 분석의 결과, 항상 호광성 식물인 삽주와 잔대가 특

징적으로 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치 자생지의 유형을 사면형, 능선형, 

노방형, 암반형 등의 4가지로 구분되었다. 사면형 자생지는 

왕김의털아재비군락으로 구분되었다. 이 군락은 영월군 남

면 일대에서 나타났으며 경사 40° 이상의 급경사지에 정남

향이었다.

능선형 자생지는 사면의 정상부에 해당하는 능선으로부

터 20m 내외에서 조사된 자생지로서 산거울군락으로 나타

났고 흉고직경 10㎝ 이하의 물푸레나무 유묘가 수반종으로 

우점도가 높았다. 능선형 자생지에서 조사된 지치의 개체적 

특성은 전체조사구 가운데 가장 뿌리가 크고 길어서 다른 

곳에 비해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그러나 다른 자생지에 

비해 자연환경이 양호한 이유로 물푸레나무 등의 왕성한 

성장에 의해 광도확보의 어려움에 의해 도태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다.

노방형 자생지는 화살나무군락으로 나타났으며 임도나 

등산로 주변 등에서 볼 수 있는 쑥, 더위지기, 억새 등의 

호광성이며 선구초종이 수반되었다. 지치 자생지 주변부의 

목본성 식물 군락에는 울창한 수관부에 의한 채광조건 악화

로 지치의 출현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암반형 자생지는 그 조사지 전체의 토양조건이 경사도 

55～70°의 급경사진 암반위의 굴곡진 부위에 싸인 얕은 토

양을 기반으로 지치가 자생하고 있었고 생강나무-굴참나무

군락으로 나타났다. 암반형 자생지에서 조사된 지치의 형태

적 측성은 모든 개체의 형태가 모두 옆으로 구부러지거나 

뿌리가 짧았다. 그리고 암반 위의 극히 열악한 토양기반 때

문에 다른 식물종이 출현이 현저히 적었고 원래 교목성인 

굴참나무도 왜소하고 수관이 엉성하였으며 생강나무 또한 

수고가 낮고 분지가 많지 않아 초본층 까지 광 도달이 방해

받지 않았다.

현재 재배농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치의 

여름철 ‘뿌리녹음 현상’이나 ‘연작 불가능 현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현재 대부분의 재배농가에서는 자생지 

조건과 재배지가 광도 조건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으나 지치 자생지는 다양한 저경성 초본류 들에 

의해 항시 적절한 습도 유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름철 집

중 강우시에는 급경사에 의한 신속한 배수와 통기성 확보 

등이 차이를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금후 지치재배의 성공

율 확립과 지치의 품질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자생지의 생

태특성을 고려한 재배지의 선정과 응용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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